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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lobal cod market is supposed to have weak structure with a high dependence on the supply of Russia, 

the United States, Norway, and China. The COVID-19 pandemic has significantly disrupted the cod supply 

chain for the worse. Fish processing facilities in China stopped their operation, and cod demand declined 

due to shrinking consumption in Europe. The position of South Korea as an intermediary trade country between 

Russia and China strengthened due to the U.S.-China trade war and the Atlantic cod decrease in 2019. However, 

this global cod supply chain collapse has caused South Korea to export accumulated cod to Indonesia and 

Vietnam at a bargain price, showing that South Korea was unable to cope with this supply chain crisi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 global cod supply chain and their impacts 

on the intermediary trade of South Korea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It also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by analyzing advanced cases in Denmark. As the cod supply chain crisis countermeasures, this 

study suggests that South Korea develop high value-added marine products, gain competitive advantages by 

solidifying the value chains of related countries, and activate export by discovering alternative markets in 

terms of the supply chain of the c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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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산ㆍ이정필

I. 서  론

대구(학명: Gadus macrocephalus)는 대구목(Order Gadiformes), 대구과(Family Gadidae)에 속하는 냉

수성 어종으로 23개종이 있다1). 그중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어종은 대서양해역에서 잡히는 대서양 대

구(atlantic cod)와 태평양 일대에서 어획되는 태평양 대구(pacific cod)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어획 어종은 태평양 대구로 연간 1만 톤 가량의 생산규모지만, 최근 3년 생산량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9년에는 약 9,500톤, 2020년은 5,500톤 규모를 생산하였으며, 이는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0.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생산 수준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2020년 

한국의 對세계 수산물 수출 순위 8번째 품목으로, 2018년 3천 6백만 불, 2019년 6천 4백만 불, 2020

년 5천 6백만 불 규모를 가지고 있다. 연간 1만 톤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수출을 달성할 수 있

었던 이유는 연도별 수입 재수출 비중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어획된 대구는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덴마크 등으로 수출되는데, 이

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비롯되는 적지의 장점뿐만 아니라 중계무역에 특화된 인프라(냉동창

고 수, 저렴한 비용, 영업력 등)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대구 무역량이 크게 변하였는데, 이는 대구 가공공장 역할을 맡고 있는 중국의 셧다운, 주요 생산

국의 생산 쿼터 변화 등의 외부환경 변화가 대구 무역량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는 가치사슬 구조 분석(A.-F.M. 

El-Sayed et al., 2015)이나 네트워크 분석(Joshua S. et al., 2018)에 기반한 몇몇 연구들이 수행되었지

만,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대구와 관련한 주요 언론매체 보도 내용을 통해 업계 모니터링 분

석, 전문가 인터뷰를 기반하여 공급사슬을 도식화하고 현상을 구조화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대구 무역량 변화와 현상에 대해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우

리나라 대구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통찰과 함께 우리나라 수산물 중계무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를 대서양 대구와 태평양 대구로 구분하여 가공품의 주원료가 되는 냉동대구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생산 및 가공현황을 살펴보고 전 세계 대구 공급사슬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코로나19에 따른 중계무역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주요 대구 가공국 중 하나인 덴마크의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쇠퇴해진 대구 가공업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1년간에 걸친 대구 추적조사와 세계 언론 매체, 업계 

모니터링 조사, 전문가 인터뷰, 국가별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Ⅱ. 대구 생산동향, 가공 및 교역 현황

1. 세계 대구 생산 및 교역 규모

FAO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대구 어업 생산 실적을 통계 수치로 확인이 가능한 국가는 40여 개국

에 이르며, 이를 활용하여 어종별 생산동향을 살펴보았다. 대서양 대구의 경우 지난 60년간 어업에 참

1)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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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구산업의 공급사슬 구조 분석 - 코로나19와 한국 중계무역을 중심으로 -

I. 서  론

대구(학명: Gadus macrocephalus)는 대구목(Order Gadiformes), 대구과(Family Gadidae)에 속하는 냉

수성 어종으로 23개종이 있다1). 그중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어종은 대서양해역에서 잡히는 대서양 대

구(atlantic cod)와 태평양 일대에서 어획되는 태평양 대구(pacific cod)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어획 어종은 태평양 대구로 연간 1만 톤 가량의 생산규모지만, 최근 3년 생산량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9년에는 약 9,500톤, 2020년은 5,500톤 규모를 생산하였으며, 이는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0.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생산 수준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2020년 

한국의 對세계 수산물 수출 순위 8번째 품목으로, 2018년 3천 6백만 불, 2019년 6천 4백만 불, 2020

년 5천 6백만 불 규모를 가지고 있다. 연간 1만 톤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수출을 달성할 수 있

었던 이유는 연도별 수입 재수출 비중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어획된 대구는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덴마크 등으로 수출되는데, 이

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비롯되는 적지의 장점뿐만 아니라 중계무역에 특화된 인프라(냉동창

고 수, 저렴한 비용, 영업력 등)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대구 무역량이 크게 변하였는데, 이는 대구 가공공장 역할을 맡고 있는 중국의 셧다운, 주요 생산

국의 생산 쿼터 변화 등의 외부환경 변화가 대구 무역량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는 가치사슬 구조 분석(A.-F.M. 

El-Sayed et al., 2015)이나 네트워크 분석(Joshua S. et al., 2018)에 기반한 몇몇 연구들이 수행되었지

만,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대구와 관련한 주요 언론매체 보도 내용을 통해 업계 모니터링 분

석, 전문가 인터뷰를 기반하여 공급사슬을 도식화하고 현상을 구조화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대구 무역량 변화와 현상에 대해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우

리나라 대구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통찰과 함께 우리나라 수산물 중계무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를 대서양 대구와 태평양 대구로 구분하여 가공품의 주원료가 되는 냉동대구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생산 및 가공현황을 살펴보고 전 세계 대구 공급사슬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코로나19에 따른 중계무역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주요 대구 가공국 중 하나인 덴마크의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쇠퇴해진 대구 가공업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1년간에 걸친 대구 추적조사와 세계 언론 매체, 업계 

모니터링 조사, 전문가 인터뷰, 국가별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Ⅱ. 대구 생산동향, 가공 및 교역 현황

1. 세계 대구 생산 및 교역 규모

FAO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대구 어업 생산 실적을 통계 수치로 확인이 가능한 국가는 40여 개국

에 이르며, 이를 활용하여 어종별 생산동향을 살펴보았다. 대서양 대구의 경우 지난 60년간 어업에 참

1) 네이버 지식백과

여한 국가는 33개국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연간 113만 톤이 생산되었으며, 노르웨이(32.8만 톤), 

러시아(32.1만 톤), 아이슬란드(26.9만 톤), 페로제도(4.8만 톤) 등의 순으로 어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태평양 대구는 연간 43만 톤 정도가 어획되고 있는데, 미국(21.0만 톤), 러시아(15.5만 톤), 일본

(5.3만 톤), 한국(1.4만 톤), 캐나다(5백 톤)가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태평양 대구와 대서양 대구의 대표적인 생산국인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교역구조에 대해서 살

펴보았다. 대서양 대구의 주요 생산국인 노르웨이는 영국을 제외한 주요 유럽지역(덴마크, 스페인, 독

일, 프랑스 등)과 가공국인 우크라이나, 터키, 가공기지이자 소비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교역이 주로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대서양 대구는 세계 HS코드 030251 신선ㆍ냉장품으로 통계 확인이 가능한데, 이는 생산국

가와 교역 국가의 지리적 접근성에 따라 주요 생산국인 노르웨이, 러시아 등의 조업선이 조업 후 신

선·냉장 상태의 대구를 해당국으로 바로 양륙하기 때문이다. 또한 냉동에 비해 신선ㆍ냉장제품이 가지

는 부가가치가 더 높으며, 냉동보관이 필요 없는 근거리에 가공, 소비국이 많이 입지해 있기 때문이기

도 하다. 이에 반해 태평양 대구의 경우 HS코드 0303의 냉동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이는 북태평양(오

호츠크, 베링해 등)에서 작업한 대구는 선동하여 이를 처리 가능한 가장 근접한 국가가 한국이기에 냉

동상태의 대구를 운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 신선ㆍ냉장 대구를 처리 

혹은 가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며, 주변국가들이 신선ㆍ냉장 대구에 대한 수요도 높지 않다2).

<그림 1>은 대서양 대구와 태평양 대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노르웨이와 러시아를 기준으로 하여 

무역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각 그림의 X축은 교역 의존도를 나타내고 Y축은 교역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그림의 주황색 원은 노르웨이가 해당국으로의 수출성장률이 해당국의 對세계 수입량보

다 작을 때, 즉 노르웨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국가를 의미하며, 파란색은 반대로 노르웨이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를 의미한다. 덴마크는 대서양 대구 수입에 있어 압도적으로 큰 교역규

모를 차지하지만 노르웨이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성장률 측면에서는 포르투갈이 높게 나타나며,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으로의 수출성

장률은 낮으나 노르웨이와의 교역규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태평양 대구의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의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주요 수출국은 중국, 한국에 

2) 국내 유통되는 신선대구는 대부분 국내산 혹은 일본산 대구로 주로 식자재로 사용되고 있음

대서양대구 태평양대구

구분 국가 물량(톤) 비중(%) 구분 국가 물량(톤) 비중(%)

1 노르웨이 327,648 29.0 1 미국 210,448 48.7

2 러시아 320,800 28.4 2 러시아 154,509 35.7

3 아이슬란드 268,739 23.8 3 일본 53,200 12.3

4 페로제도 47,668 4.2 4 한국 13,920 3.2

5 그린란드 46,000 4.1 5 캐나다 492 0.1

6 기타 국가합계 119,771 10.6 6 - - -

합계 1,130,625 100.0 합계 432,569 100.0

자료: FAO, Fishstat J.(검색일: 2022.06.10.)

<표 1> 2019년 대서양대구와 태평양대구의 국가별 생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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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본 등에 대구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북미지

역과 스페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지역을 비롯해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몽골, 동남아

시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등 다양한 국가들과 무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한국은 러

시아와의 교역규모가 크며 의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노르웨이와의 교역 관계는 높은 

교역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태국, 일본과의 교역규모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세계 대구 가공산업 현황

2019년 세계 대구 가공품 생산 총량은 73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가 13만 톤 규

모로 가장 많이 생산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 11만 톤, 아이슬란드 4만 2천 톤, 포르투갈 4만 1천 

톤, 덴마크 3만 톤, 스페인과 러시아가 2만 3천 톤 정도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그린란

드, 한국,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등이 1만 5천 톤에서 2만 톤 규모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지도를 살펴보면, 대구 생산국인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아이슬란드에는 전처리를 포

함한 신선, 냉장, 냉동 등의 가공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시아권 국가는 주로 냉동, 필렛 등의 가공

에 국한되어 있고, 북미와 유럽지역에는 대구 간유, 절임, 각종 가공품을 가공하는 국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서양 

대구 

무역 

구조 

분석

태평양 

대구 

무역 

구조 

분석

자료: https://www.trademap.org/Index.aspx, 저자 재가공

<그림 1> 대서양 대구와 태평양 대구의 교역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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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본 등에 대구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북미지

역과 스페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지역을 비롯해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몽골, 동남아

시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등 다양한 국가들과 무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한국은 러

시아와의 교역규모가 크며 의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노르웨이와의 교역 관계는 높은 

교역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태국, 일본과의 교역규모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세계 대구 가공산업 현황

2019년 세계 대구 가공품 생산 총량은 73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가 13만 톤 규

모로 가장 많이 생산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 11만 톤, 아이슬란드 4만 2천 톤, 포르투갈 4만 1천 

톤, 덴마크 3만 톤, 스페인과 러시아가 2만 3천 톤 정도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그린란

드, 한국,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등이 1만 5천 톤에서 2만 톤 규모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지도를 살펴보면, 대구 생산국인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아이슬란드에는 전처리를 포

함한 신선, 냉장, 냉동 등의 가공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시아권 국가는 주로 냉동, 필렛 등의 가공

에 국한되어 있고, 북미와 유럽지역에는 대구 간유, 절임, 각종 가공품을 가공하는 국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서양 

대구 

무역 

구조 

분석

태평양 

대구 

무역 

구조 

분석

자료: https://www.trademap.org/Index.aspx, 저자 재가공

<그림 1> 대서양 대구와 태평양 대구의 교역구조 분석

Ⅲ. 대구 공급사슬 구조 및 문제점 분석

1. 세계 대구 관련 이슈

전 세계는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또 다른 글로벌 이슈로 최근 무역 

보호주의 등에 따른 각종 무역분쟁, 대표적으로 미ㆍ중 무역분쟁과 탈(脫)세계화 등의 이슈와 더불어 

글로벌 대구 공급망이 붕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각종 온라인 수산 전문 매체 검색을 

통한 모니터링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지원센터의 월보 간행물을 통해 수집한 주요 국가별 이

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미ㆍ중 무역분쟁에 따른 고관세율 부과로 세계 최대 가공국인 중국과의 무역이 어려워지면

서 대구 공급이 악화되었다. 유럽지역에서는 대서양 대구의 MSC인증이 취소되고 쿼터가 축소됨에 따

라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수요도 급감하면서 문제가 이어져 왔다. 

중국은 자국 내 인건비 상승으로 대구 가공공장들의 탈(脫)중국현상이 발생하며 일부 가공공장이 

동남아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원료 수급 문제, 미국과의 무역수지 악화 등의 

이슈도 거론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대구 쿼터량 증가와 대구를 직접 수출하기 위한 극동 물류거점 개발 이슈가 자주 

등장했다. 또한 러시아는 2019~2024년 수산물 수출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 성장을 도모한다는 내

용의 뉴스가 주로 보도되었다. 

한국의 경우,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중계무역의 이점을 보았다는 점, 수산물 가공산업 기반 상실 등

의 이슈들이 화두가 되어 왔다.

2. 외부요인에 따른 대구산업 공급사슬 인과성 조사

앞서 정리한 대구 관련 이슈와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토대로 외부요인에 따른 대구 공급사슬 영향과 

자료: FAO, FishstatJ, GTA(Global trade atlas), https://www.trademap.org/Index.aspx 기반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세계 대구 가공국 지도(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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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인과성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전문가 인터뷰 대상은 2021년 3월 한 달간 대구 중계무역을 

하는 무역업체 종사자 3명이며, 전문가 간의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각각의 인터뷰를 별개로 진행하

였다. 인터뷰 내용과 방법은 먼저, 주요 대구 취급국가의 특징 정리, 2020년 한 해 동안의 대구 수출입 

물량 및 가격 변화, 일자별 주요 매체 대구 관련 기사를 요약한 내용을 토대로 주요 이슈를 중요도 순

서대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주요 이슈와 가격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2019년 9월까지 미ㆍ중 무역분쟁에 따른 양국의 고율관세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대구 관련 기업들

은 관세 우회를 위해 한국을 수출입 루트로 활용해 왔고, 이는 한국이 태평양 대구의 중계국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물론 한국은 지리상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물류 인

프라(냉동창고, 창고요율 등), 대구 영업망에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2019년 11월 대서양 대구의 MSC인증이 자원회복 우려로 인해 취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럽 내 대

서양 대구 공급 불안정이 발생하고, 뒤이어 2020년 대서양 대구의 쿼터 감축도 결정되었다. 이 시점부

터 덴마크에서 한국을 통해 태평양 대구를 다시 수입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대서양 대구의 공급량 부

족에서 기인한다. 기존에 태평양 대구는 대서양 대구에 비해 식감이 떨어지며, 가공된 필렛이 회색빛을 

띠어 유럽에서는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덴마크에서 이를 극복하는 가공기술이 개발되면서 태평양 

대구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대서양 대구 공급 부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기 시

작했다. 이때 러시아에서 대구 쿼터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공급망 불안정 현상이 끝나는 듯했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중국에서는 업무중단, 기업 셧다운, 해외 이동제한, 항만·공항

이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중국을 통하는 해상물동량이 마비되면서 세계 대구 

원물 및 필렛 가격이 상승하고, 수출계약 물량이 지연되고 계약이 취소면서 해상 물류가 일시 중단의 

사태를 맞이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구 공급 불안정이 발생한 반면, 한국은 냉

자료: 온라인 뉴스매체 모니터링 자료, 전문가 인터뷰 기반 저자 작성

<그림 3> 외부요인에 의한 대구 공급망 영향과 인과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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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인과성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전문가 인터뷰 대상은 2021년 3월 한 달간 대구 중계무역을 

하는 무역업체 종사자 3명이며, 전문가 간의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각각의 인터뷰를 별개로 진행하

였다. 인터뷰 내용과 방법은 먼저, 주요 대구 취급국가의 특징 정리, 2020년 한 해 동안의 대구 수출입 

물량 및 가격 변화, 일자별 주요 매체 대구 관련 기사를 요약한 내용을 토대로 주요 이슈를 중요도 순

서대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주요 이슈와 가격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2019년 9월까지 미ㆍ중 무역분쟁에 따른 양국의 고율관세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대구 관련 기업들

은 관세 우회를 위해 한국을 수출입 루트로 활용해 왔고, 이는 한국이 태평양 대구의 중계국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물론 한국은 지리상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물류 인

프라(냉동창고, 창고요율 등), 대구 영업망에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2019년 11월 대서양 대구의 MSC인증이 자원회복 우려로 인해 취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럽 내 대

서양 대구 공급 불안정이 발생하고, 뒤이어 2020년 대서양 대구의 쿼터 감축도 결정되었다. 이 시점부

터 덴마크에서 한국을 통해 태평양 대구를 다시 수입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대서양 대구의 공급량 부

족에서 기인한다. 기존에 태평양 대구는 대서양 대구에 비해 식감이 떨어지며, 가공된 필렛이 회색빛을 

띠어 유럽에서는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덴마크에서 이를 극복하는 가공기술이 개발되면서 태평양 

대구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대서양 대구 공급 부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기 시

작했다. 이때 러시아에서 대구 쿼터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공급망 불안정 현상이 끝나는 듯했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중국에서는 업무중단, 기업 셧다운, 해외 이동제한, 항만·공항

이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중국을 통하는 해상물동량이 마비되면서 세계 대구 

원물 및 필렛 가격이 상승하고, 수출계약 물량이 지연되고 계약이 취소면서 해상 물류가 일시 중단의 

사태를 맞이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구 공급 불안정이 발생한 반면, 한국은 냉

자료: 온라인 뉴스매체 모니터링 자료, 전문가 인터뷰 기반 저자 작성

<그림 3> 외부요인에 의한 대구 공급망 영향과 인과관계 분석

동창고 재고가 적체되면서 러시아 대구 화주들의 부담이 급증하였다. 이 시점에서 당시 코로나19에서 

비교적 자유롭던 인도네시아, 베트남 가공공장으로 한국의 적체 물량이 일시적으로 분산되었는데, 이

와 관련해서는 뒷장에 추가적으로 기술하였다.

2020년 4월, 미국, 유럽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최종 소비국들의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대구 

수요도 위축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 대구 가공공장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공급망이 붕괴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3. 대구 공급사슬 무역구조 분석

이러한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20년을 기준으로 국가별 통계를 통해 공급사슬 구

조를 도식화하였다.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는 주요 생산 및 수출국으로서 3개국의 총 수출액은 18억 

5천 4백만 불에 달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으로 5천 2백만 불에 달하는 대구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

국은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대구를 가공하여 총 2억 5천 6백만 불의 대구를 다시 미국에 수출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빨간색 화살표로 표기된 부분이 미ㆍ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계효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중국은 한국으로 2천 1백만 불을 수출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4천 1백만 불 가량을 재수

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직ㆍ간접적 對미 수출량은 2억 8천만 불 규모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주요 수출국은 유럽(346백만 불), 중국(107백만 불), 한국(97백만 불), 노르웨이(18백만 

불), 미국(10백만 불) 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수출량은 578백만 불에 이르고 있다. 러시아

자료: ITC(https://intracen.org/), Trade MAP(http://www.trademap.org), gta(global trade atlas),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기반 저자 작성(대서양 대구와 태평양 대구의 수출입 금액을 합산한 것임)

<그림 4> 2020년 기준 세계 대구 공급사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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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산ㆍ이정필

는 생산에 국한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노르웨이(1,100백만 불)에 이어 2번째 대구 수출국이며, 

태평양 대구의 가격 결정역할이 가능한 생산국이다.

대구 주요 생산국 중 가장 많이 생산하는 노르웨이는 2020년 기준 11억 불 상당의 대구를 수출하

였다. 노르웨이에서 수출하는 대구는 대서양 대구로 주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유

럽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중계국의 역할로, 주로 러시아에서 수입한 대구를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덴마크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천 3백만 불 규모로 확인되었다. 한국에서 수출된 대구는 인도네

시아와 베트남으로도 수출이 되는데,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경우 중국에 집적되어 있던 대구 

가공공장들이 최근 중국 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가공 물

량이 옮겨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아시아권 1차 가공국에서 가공되거나 전처리, 필렛화된 대구는 

다시 미국이나 유럽 내 주요 가공국으로 수출되어 고차가공을 거쳐 미국, 유럽을 비롯한 주요 소비시

장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급사슬 구조를 기반으로 글로벌 대구 공급유통지도를 그려보면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짙은 파란색이 대서양 대구, 빨간색이 태평양 대구의 유통경로를 나타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

서양 대구를 주로 생산하는 노르웨이와 미국은 가공국으로 유럽권을 선택하여 대구를 수출하고 있다. 

이 구조는 오랫동안 대서양 대구를 가공하면서 이에 특화된 유럽권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무역대상국으로 중국, 그 다음으로 한국을 선호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러시아와 한국은 몇 가지 유형의 무역형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한국 업체가 러시

아 법인을 통해 한국으로 수입ㆍ보관ㆍ수출하는 경우, 두 번째, 러시아 수출업자가 중국 등지로 수출 

시 무역 행정ㆍ대금결제 등의 편의를 위해 한국 업체를 통해 무역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는 강화된 중국의 위생장벽으로 인해 한국 위생증명서 첨부를 위해서 한국을 임시계류지로 활용하는 

형태이다.

러시아 물량을 수입한 한국은 이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1차 공급을 하거나, 최근 수

요가 늘어난 덴마크, 영국으로 물량을 분산시키는 중계국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모두 가공국으로서 

여기서 가공된 물량이 다시 유럽으로 수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료: 각종 통계자료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5> 글로벌 대구 공급유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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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구산업의 공급사슬 구조 분석 - 코로나19와 한국 중계무역을 중심으로 -

는 생산에 국한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노르웨이(1,100백만 불)에 이어 2번째 대구 수출국이며, 

태평양 대구의 가격 결정역할이 가능한 생산국이다.

대구 주요 생산국 중 가장 많이 생산하는 노르웨이는 2020년 기준 11억 불 상당의 대구를 수출하

였다. 노르웨이에서 수출하는 대구는 대서양 대구로 주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유

럽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중계국의 역할로, 주로 러시아에서 수입한 대구를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덴마크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천 3백만 불 규모로 확인되었다. 한국에서 수출된 대구는 인도네

시아와 베트남으로도 수출이 되는데,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경우 중국에 집적되어 있던 대구 

가공공장들이 최근 중국 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가공 물

량이 옮겨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아시아권 1차 가공국에서 가공되거나 전처리, 필렛화된 대구는 

다시 미국이나 유럽 내 주요 가공국으로 수출되어 고차가공을 거쳐 미국, 유럽을 비롯한 주요 소비시

장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급사슬 구조를 기반으로 글로벌 대구 공급유통지도를 그려보면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짙은 파란색이 대서양 대구, 빨간색이 태평양 대구의 유통경로를 나타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

서양 대구를 주로 생산하는 노르웨이와 미국은 가공국으로 유럽권을 선택하여 대구를 수출하고 있다. 

이 구조는 오랫동안 대서양 대구를 가공하면서 이에 특화된 유럽권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무역대상국으로 중국, 그 다음으로 한국을 선호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러시아와 한국은 몇 가지 유형의 무역형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한국 업체가 러시

아 법인을 통해 한국으로 수입ㆍ보관ㆍ수출하는 경우, 두 번째, 러시아 수출업자가 중국 등지로 수출 

시 무역 행정ㆍ대금결제 등의 편의를 위해 한국 업체를 통해 무역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는 강화된 중국의 위생장벽으로 인해 한국 위생증명서 첨부를 위해서 한국을 임시계류지로 활용하는 

형태이다.

러시아 물량을 수입한 한국은 이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1차 공급을 하거나, 최근 수

요가 늘어난 덴마크, 영국으로 물량을 분산시키는 중계국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모두 가공국으로서 

여기서 가공된 물량이 다시 유럽으로 수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료: 각종 통계자료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5> 글로벌 대구 공급유통망

4. 대구산업 가치사슬 구조 문제점 분석

인과관계, 공급구조 분석을 통해 대구 가치사슬 구조의 문제점을 나열해 보았다. 먼저, 주요 생산 

및 수출국들에 대한 의존적인 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미국, 노르웨이 등에 대한 공

급 의존도가 심각하여 이들 국가 유통망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대구 공급사슬은 무너질 위기에 처

할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계국인 한국의 문제점은 수출대상국이 집중되어 있고 러시아의 향후 행보에 따라 대구 공급망에

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권 가공국의 경우, 대부분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띄고 있어 인건비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크며, 고차가공기술이 역시 부족한 것이 리스크로 지적할 수 있다.

유럽권 가공국은 유럽시장에 국한되어 있으며, 가격 경쟁이 심하고, 공급변동에 따른 불안정을 가지

고 있다. 영국, 노르웨이는 대서양 대구의 쿼터 축소에 따른 가격 변동성, 영국과 노르웨이의 어업권 

분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요축소가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구 공급사슬 참여국들의 특징을 전문가 인터뷰, 각종 자료를 통해 <표 2>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Ⅳ.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대구 중계업의 영향과 사례분석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 대구 중계업의 영향

이번 코로나19가 한국의 대구 수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물량과 단가변화를 통해 살펴보았

다. 2010년부터 2020년 5월의 대구 수출물량 변화를 살펴보면, 對중국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구분 특징

생산국 ① 러시아 세계 최대 대구 생산국, 대서양, 태평양 대구 모두 생산, 단순가공 및 수출

생산국/가공국 ② 노르웨이
대서양 대구 최대 생산국, 고부가가치 제품, 대구 간유, 필렛 생산, 유럽 대구 

보급창고 역할

생산국/가공국 ③ 미국 태평양 대구 최대 생산국, 주요 소비국

가공국 ④ 중국 러시아에서 생산된 태평양 대구 1차 가공기지, 필렛, 단순가공

중계국 ⑤ 한국 러시아산 태평양 대구 무역 중계국, 냉동창고 역할

생산국/가공국 ⑥ 덴마크 세계적 대구 가공기업 다수 보유, 대구 고차가공기술 보유

가공국/소비국 ⑦ 영국
주요 소비시장, 대구 가공국으로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로부터 대서양 대구를 

공급받기도 하지만 최근 한국으로부터 태평양 대구 수입 증가

가공국
⑧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대구 가공공장의 이전에 따른 신생 가공국으로 1차 가공업(필렛 생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태평양 대구 취급

가공국/소비국 ⑨ 일본 주요 소비국, 자체 소비 비중 높음. 내수 중심시장, 태평양 대구 선호

가공국 ⑩ 네덜란드
유럽 최대 가공국, 관문역할을 통해 러시아, 미국산 태평양 대구, 대서양 대구 

가공하여 유럽 내 수출

가공국/소비국 ⑪ 스페인 주요 소비국, 가공국으로 절임, 건조 기술 발달

가공국/소비국 ⑫ 포르투갈 주요 소비국, 가공국으로 절임, 건조 기술 발달

생산국 ⑬ 아이슬란드 대서양 대구 주요 생산국이자 가공국으로 유럽 내 수출

<표 2> 대구 공급사슬 참여국가 및 특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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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으나, 2020년 코로나19 직후 對중국 물류가 멈추면서 수출 물량은 크게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국가와 달리 베트남은 상승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기존 

구분
2019년 2020년

물량(톤) 금액(천$) 단가(kg/$) 물량(톤) 금액(천$) 단가(kg/$)

중국 4,402 13,793 3.13 5,011 15,762 3.15

1월 1,311 5,200 3.97 912 3,039 3.33

2월 830 2,100 2.53 1,006 2,806 2.79

3월 1,114 2,761 2.48 1,531 5,222 3.41

4월 840 2,793 3.33 636 1,840 2.89

5월 308 941 3.05 926 2,854 3.08

덴마크 1,174 4,774 4.07 725 2,640 3.64

1월 436 1,877 4.30 294 1,061 3.61

2월 143 524 3.67

3월 351 1,355 3.86 123 452 3.68

4월 229 925 4.03 70 257 3.67

5월 158 616 3.91 96 347 3.61

인도네시아 218 755 3.46 707 1,923 2.72

1월 - - - 279 758 2.72

2월 101 399 3.97 276 752 2.72

3월 118 357 3.03 151 410 2.72

4월 - - - 1 3 3.04

베트남 3 9 3.62 383 1,075 2.81

1월 1 4 3.52 274 688 2.51

3월 - 1 2.53 84 313 3.71

4월 - - - 25 74 2.96

5월 1 4 4.19 - - -

주: 각 년도 1-5월 수출실적 자료, 인도네시아 5월, 베트남 2월 수출실적 없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저자 재가공

<표 3> 대구 국가별 수출 동향(1~5월)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저자 재가공

 <그림 6> 대구 국가별 수출 물량 및 단가 변화(2010~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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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이미 높아진 중국의 인건비 문제로 베트남으로 공장이 이전하여 2013년에 수출 물량의 정

점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가격 경쟁이 치열한 대구 업계에서 베트남까지의 물

류비 문제로 인해 베트남을 선호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물량을 다시 보냈다는 것을 증명

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 1~5월까지 한국의 국가별 수출 단가의 변화를 보면, 동일 시점 가격 자료를 비교

했을 때 코로나19 이슈에 따라 이전과 이후는 달마다 큰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러시아는 쿼터 증가를 통해 2019년에 비해 20% 이상 증가된 대구를 어획하고 이를 수출하였

다. 해당 기간은 한국의 對세계 수입 재수출이 역시 크게 증가한 시기로, 증가한 물량은 기존 방식을 

따르면 중국으로 보내는 과정을 가져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수출량의 10% 가량 증가하는 데 

그치게 되었다. 한국으로 수입된 대구가 한국에 계류하는 시간은 길어도 한 달 정도이다. 하지만 물동량 

적체로 인해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갈 곳을 잃은 대구가 헐값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으로 수출되었다.

덴마크로의 대구 수출 단가는 전년 대비 kg당 0.3~1달러까지 차이가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역시 대구 수출 가격이 큰 폭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구의 냉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선 살 색깔이 변하고 냉동 보관비에 대한 화주들의 부담이 커지면

서 전년 대비 낮은 가격에 나머지 국가로 물량을 분산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중계국 역할을 하지만 가격 결정권이 없는 대리점 역할로 공급 불

확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러시아의 대구 공급사슬 독점 

최근 수산물, 특히 대구와 관련된 러시아 행보를 살펴보면 심상치가 않다. 러시아의 노력만큼 수익

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적, 범기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최대 생산국인 러시아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대구 가공산업을 좌시하지 않고 러시아 대구 생산

기업 RFC(Russian Fishery Company)와 냉동식품기업 Agama Group과 합작하여 무르만스크 지역에 대

구 가공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투자에는 러시아 수산물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국영 프로그램에서 일부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공량의 경우, 하루에 50톤의 완제품을 생

산할 수 있는 규모로, 러시아 내수 소비제품과 수출제품을 모두 취급할 계획이며,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 라인을 비롯한 최신 장비 및 기술을 도입한다고 한다3). 

이처럼 최근 러시아가 수산물 수출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 성장을 도모하는 만큼 한국은 러시아

의 산업 환경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대 생산국에서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인프라를 구축

한다는 것은 앞으로 러시아에서 생산, 가공을 모두 병행할 수 있어 우리나라를 통해 중계무역할 필요

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위기 극복 사례분석 : 덴마크 대구 수출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해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하지만 원물 상태 그대로 소비하지 않는다면 

3) https://fishfocus.co.uk/rfc-commissions-murmansk-fish-processing-plant/?fbclid=IwAR2G8vCiNdnHPdY4oh8Hq7Vcycvhuje

  Dg4CW2mZcWRmd-TxjIEK05piYjTk(검색일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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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과 관련된 최신 트렌드 파악이 필수적이다. 소비자의 식습관에 알맞은 형태로 손질되고, 구매 시 

먹기 편한 형태로 포장해야 하고, 시즈닝, 훈제 등 다양한 가공 기술이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내용은 고차가공의 형태이며, 머리, 꼬리, 내장 제거 등의 단순 가공도 필수적이다. 이

러한 가공산업이 글로벌 분업화가 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러시아에서 생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물량

(ton)

금액

(1,000€)

단가

(EUR/kg)

물량

(ton)

금액

(1,000€)

단가

(EUR/kg)

물량

(ton)

금액

(1,000€)

단가

(EUR/kg)

네덜란드 107,148 532,598 4.97 96,038 535,816 5.58 89,737 553,116 6.16

덴마크 84,569 464,899 5.5 83,180 475,541 5.72 71,003 442,835 6.24

스웨덴 61,743 319,263 5.17 61,680 346,789 5.62 56,359 379,067 6.73

독일 41,079 227,115 5.53 38,574 222,437 5.77 37,045 230,537 6.22

스페인 23,295 109,312 4.69 22,420 112,394 5.01 23,151 124,704 5.39

기타국 74,193 398,269 10.32 70,349 392,933 5.91 68,685 386,458 4.57

합계 392,027 796,538 6.03 372,241 785,866 5.6 345,980 772,916 5.8

자료: https://www.eumofa.eu/intra-eu-imports

<표 4> 유럽 내 대구 공급 물량(2017~2019년)

자료: Elaboration from COMEXT, Fresh Atlantic cod (whole + fillets) - Data of volume - 2015

<그림 7> 신선 대구의 주요 유럽국가 수입처(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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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laboration from COMEXT, Fresh Atlantic cod (whole + fillets) - Data of volume - 2015

<그림 7> 신선 대구의 주요 유럽국가 수입처(2015) 산된 대구는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단순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엔드유저가 활용 가능한 형태로 다시 재수출되는데, 최종 수입국은 고차가공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덴마크와 영국, 프랑스 등이다. 특이한 점은 EU의 4대 주요 대구시장 중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은 수요의 절반 정도를 자체 생산(대서양 대구)으로 충당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수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유일한 거대 시장이다.

앞선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목이 필요한 국가는 우리나라의 대구 제2위 수출국인 덴마크이

다. 덴마크는 신선 대서양 대구의 가장 큰 유럽 무역상이었다(<그림 7> 참조). 신선 대구의 주요 수입

국으로 유럽 수입의 23%를 차지하였으며, 프랑스(19%), 영국(13%) 등의 순으로 수입 비중이 높았다. 

또한 덴마크는 노르웨이에 이어 EU 시장의 주요 공급처이기도 한데,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는 

EU에 수입되는 신선 대구의 3대 공급국(전체 신선 대구의 64%)이다. 여기서 덴마크가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산국이면서 덴마크가 노르웨이 수산물의 ‘물류허브’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의 국가는 노르웨이에서 대구를 구매하지만, 덴마크를 거치는 물류 운송 루트를 선택하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가 물류기지로 급부상하면서 덴마크의 대구 공급구조는 재편되었다. Eumofa 통계에 

따르면, 2019년의 유럽 내 대구 공급량은 34만 6천 톤 규모였으며, 그중 네덜란드가 가장 많은 9만 

톤을 공급하고, 그 다음으로 덴마크 7만 1천 톤, 스웨덴 5만 6천 톤의 순이다. 평균 단가는 스웨덴이 

가장 높은 6.73€/kg을 기록하였으며, 덴마크는 6.24€/kg, 독일 6.22€/kg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덴마크는 유럽 내 대구 가공국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며, 인건비, 노동인력 부족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기술을 선도하며 많은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생산되는 최종 생산품은 유럽 전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표 5>는 덴마크 대구 가공 생

산제품을 조사한 것이다. 제반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격으로만 제품당 부가가치 추정금액을 

계산해 본다면, 원물 기준(톤당 3,400불 계산) 대비 4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

구분 제품명 용량 가격
톤 단위 

환산금액

부가가치 

추정금액

(영문명) Torsk(sprød panering)

320g

 38.37 

크로네

(6,946원)

119,906

크로네

(2,170만 원)

톤당

1,740만 원
(한글명) 글루텐 프리 빵가루를 입힌 대구

(영문명) Nowaco Fish & Chips obalovaná 

aljašská treska a hranolky

360g

94.90 

크로네

(17,180원)

263,611

크로네

(3,921만 원)

톤당

3,491만 원(한글명) 피쉬 앤 칩스(알래스카 대구와 감자 

        튀김)

(영문명) Laksefrikadeller

260g

27.50 

크로네

(4,975원)

105,769

크로네

(1,914만 원)

톤당

1,484만 원
(한글명) 연어 케이크(연어와 대구 90%)

주: 1) 대구 원물가격은 톤당 3,600불로 계산

   2) 1크로네 = 180.78원으로 환산, 환율정보, 하나은행(2020.07.03.) 

자료: https://www.royalgreenland.com, https://www.nowaco.com, https://jeka-group.com/da(검색일 : 2020.7.1.)

<표 5> 덴마크 대구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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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산ㆍ이정필

선호도가 떨어지는 태평양 대구를 덴마크에서 수입하는 이유는 최근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태평양 대

구를 한국을 통해 수입하여 핑거스틱, 너겟류 등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서양 대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평양 대구로 저가 제품을 생산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구 공급사슬 변화 및 대구 중계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 덴마크의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대구 가공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대구시장의 공급사슬은 대서양 대구를 주로 생산하는 노르웨이와 미국의 교역 파트너는 가

공국인 유럽권 국가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경우, 무역대상국으로 중국, 그 다음으로 한국으로 수출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아 물량을 수입한 한국은 이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1

차 공급을 하거나, 최근 수요가 늘어난 덴마크, 영국으로 물량을 분산시키는 중계국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모두 가공국으로서 여기서 가공된 물량이 다시 유럽으로 수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사슬은 러시아, 미국, 노르웨이, 중국 등에 대한 공급 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 코로나19 이후 중국 대구 가공공장 운영 중단, 최종 소비국인 유럽의 소비 위축에 따른 수요 감

소 등으로 대구 공급망이 붕괴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한국은 미ㆍ중 무역분쟁, 대서양 대구 생산 감소 등으로 2019년에 태평양 대구의 생산국인 러시아

와 1차 가공국인 중국 간의 중계국 입지가 강화되었지만, 공급사슬 붕괴로 적체된 대구를 헐값에 인

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여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대구산업 공급사슬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 고부가가치화, 산업 내 관련국 가치사슬 공고화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가 요구된다. 대구

산업은 앞선 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낮은 수준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치사슬, 공급사

슬 내에 다양한 참여자가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유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하다. 베트남, 인

도네시아와 같은 가공국과의 협조를 통해 태평양 대구의 활용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수출 대상국을 찾

는다면 태평양 대구시장의 중계무역국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주요 경쟁우위 요소로는 냉동창고ㆍ물류 인프라, 막대한 양을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영

업력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들은 러시아에서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쟁우위 요

소를 갖추기 위한 노력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중계국으로서 원물 거래소 설립을 

통해 가격 결정권을 가지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대체시장 발굴을 통한 수산물 수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된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마케팅을 통해 대체시장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무역장벽 

극복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서양 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살이 탱글탱

글하고 저렴한 태평양 대구를 소비자 입맛에 맞게 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

한 기술이전과 함께 가공국으로부터 수입된 중간 가공재를 최종 완제품을 우리나라에서 핸들링(조미 

및 포장)할 수 있는 시도를 통해 대구 가공 제품을 개발하고 수출 파트너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

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행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최대 생산국에서 고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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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구산업의 공급사슬 구조 분석 - 코로나19와 한국 중계무역을 중심으로 -

선호도가 떨어지는 태평양 대구를 덴마크에서 수입하는 이유는 최근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태평양 대

구를 한국을 통해 수입하여 핑거스틱, 너겟류 등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서양 대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평양 대구로 저가 제품을 생산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구 공급사슬 변화 및 대구 중계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 덴마크의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대구 가공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대구시장의 공급사슬은 대서양 대구를 주로 생산하는 노르웨이와 미국의 교역 파트너는 가

공국인 유럽권 국가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경우, 무역대상국으로 중국, 그 다음으로 한국으로 수출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아 물량을 수입한 한국은 이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1

차 공급을 하거나, 최근 수요가 늘어난 덴마크, 영국으로 물량을 분산시키는 중계국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모두 가공국으로서 여기서 가공된 물량이 다시 유럽으로 수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사슬은 러시아, 미국, 노르웨이, 중국 등에 대한 공급 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 코로나19 이후 중국 대구 가공공장 운영 중단, 최종 소비국인 유럽의 소비 위축에 따른 수요 감

소 등으로 대구 공급망이 붕괴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한국은 미ㆍ중 무역분쟁, 대서양 대구 생산 감소 등으로 2019년에 태평양 대구의 생산국인 러시아

와 1차 가공국인 중국 간의 중계국 입지가 강화되었지만, 공급사슬 붕괴로 적체된 대구를 헐값에 인

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여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대구산업 공급사슬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 고부가가치화, 산업 내 관련국 가치사슬 공고화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가 요구된다. 대구

산업은 앞선 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낮은 수준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치사슬, 공급사

슬 내에 다양한 참여자가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유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하다. 베트남, 인

도네시아와 같은 가공국과의 협조를 통해 태평양 대구의 활용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수출 대상국을 찾

는다면 태평양 대구시장의 중계무역국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주요 경쟁우위 요소로는 냉동창고ㆍ물류 인프라, 막대한 양을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영

업력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들은 러시아에서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쟁우위 요

소를 갖추기 위한 노력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중계국으로서 원물 거래소 설립을 

통해 가격 결정권을 가지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대체시장 발굴을 통한 수산물 수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된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마케팅을 통해 대체시장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무역장벽 

극복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서양 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살이 탱글탱

글하고 저렴한 태평양 대구를 소비자 입맛에 맞게 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

한 기술이전과 함께 가공국으로부터 수입된 중간 가공재를 최종 완제품을 우리나라에서 핸들링(조미 

및 포장)할 수 있는 시도를 통해 대구 가공 제품을 개발하고 수출 파트너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

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행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최대 생산국에서 고부가

가치 가공산업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은 앞으로 러시아에서 생산, 가공을 모두 병행할 수 있어 우리

나라의 중계무역국 입지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무역 시장의 상황과 조건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수출 대체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활발한 마케팅을 통해 많은 수출 대체국을 발굴하여 우

리나라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구의 생산, 가공, 수출입 관련 통계 데이터, 전문가 인터뷰, 언론자료 등에 기반한 정

성적 조사이며, 국내 대구 중계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사업체도 적었고, 분석 방법도 역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 조사에 한정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업계 전문가 인터뷰에는 전문가 및 

연구자의 주관이 다소 개입된 부분이 또한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향후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해 세계 대구의 교역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주요 국가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고, 한국이 안정적

인 대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포지셔닝 전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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